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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P U산업 脫일본 선언”
■P U산업과 수요시장

■PPG           

■MDI          

■T D I

최근 MDI 국산화 및 TDI 2원공급체제 전환으로, 국내 P U시장이 크게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.

국내 P U산업은 지금까지 원료의 일괄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선의 횡포 등으로

인해 시스템 판매를 통한 기술개발보다는 단순형태의 모방판매에만 급급해 왔다.

P U원료 메이커중 국내 유일의 시스템 공급업체였던 한국포리올은 PPG 판매의 선발주자로 일본의

기술을 도입, 국내에 처음으로 포리올을 선보였으며, 당시 정부의 수입규제 등 보호정책 및 수요자

업체의 일본 M D I업체에 대한 시스템 기술제공 요청 그리고 한국포리올의 자체적 노력 등 3박자가

맞물려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, 공급하기에 이르렀다.

따라서 포리올은 물론 P U시스템 시장에서 한국포리올의 위치는 과히 독보적이었다.

그러나 금호미쓰이도아츠가 2만톤 규모의 MDI 정제설비 공장을 건설했고, 한양바스프우레탄이 4만

톤 규모의 MDI 합성설비를 완공, 가동에 착수함으로써 국내 P U시장이 일본 의존에서 탈피함은 물

론 공급선 다양화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또 두 업체는 당분간 Raw Material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, 점차 P U시스템 판매로 사업을 확

대할 계획이어서, 한국포리올 등 국내 포리올 업체와의 협조체제가 원만히 유지되지 못할 경우 대기

업의 포리올사업 참여가 예상돼, 포리올업체와 M D I업체의 관계가 P U시장 판도 변화의 변수로 작용

할 전망이다.

또 D o w가 한남화학을 통해 P U시스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고, ICI의 한국시장 침투계획, 유공아코

의 변화 모색 등이 물고물리는 연결고리에서 고리를 잘라내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

상되고 있다.

T D I도 한국화인케미칼의 독점공급에서 동양화학의 정상가동에 따라 공급과잉 양상으로 전환되었고,

동양화학은 TDI 참여를 계기로 타 폴리우레탄 원료사업 참여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.

원료공급의 다양화·자급화 속에서 폴리우레탄산업의 탄력있는 발전을 기대해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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